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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Dongguk for you

News Letter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는 최근 제31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 학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국내 스포츠 관련 학회 중 권위 있는 학회인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의 

상기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그 의미는 더한다.

안 교수의 논문 주제는 ‘슬관절 굴곡 및 외부 부하에 의한 전외측인대의 길이 및 

생역학적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미국 UC Irvine 정형외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슬관절 굴곡에 의한 전외측

인대의 길이 변화와 슬관절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전외측인대의 반응을 측정한 

것으로, 향후 수술 술기 발전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슬관절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 질환인 전방십자인대 손상 수술 후, 

환자들의 일상생활 복귀와 스포츠 활동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방십자

인대 손상 후 흔히 유발되는 골관절염 발생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내원객들의 편안한 내시경 검사를 위해 

‘CO2 주입 내시경시스템’을 도입했다. 

소화기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서는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 

또는 대장에 많은 공기를 주입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입된 공기는 한동안 복부팽만감과 복통, 트림이나 구역질을 유발

하게 된다. 구역질이 심한 경우 식도나 위 점막에 열상이 발생해 출혈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에 도입된 ‘CO2 주입 내시경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이 보완된 

장비로 공기 대신 CO2를 주입해 검사를 진행한다. CO2는 장벽을 

통해 신속하게 흡수되어 장 속에 있던 공기 때문에 발생했던 통증 및 

불편감이 신속하게 가라앉는 장점이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병센터장 임윤정 교수는 “앞으로 환자들이 

소화기 내시경 검사 시 동반되던 통증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 없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화기병센터 검사실, 복부 통증 최소화한 CO2 내시경시스템 도입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최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된 사찰경영자 연

수회에 참석해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가케어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연수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주관으로 시행된 사찰경영자 

지도자 과정과 템플스테이 실무자를 위한 연수회로 120여 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건진운영팀 수간호사는 질병의 치료보다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과 건강을 

위해 최적화된 검진항목으로 구성된 승가케어 검진프로그램을 설명

하고 추천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최근 확장공사를 통해 

승가검진 전용병실과 승가지대방, 승가탈의실 등의 특화된 공간운영

으로 스님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사찰경영자 연수회 참여 ‘승가케어검진 프로그램’ 홍보

알 리 미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템플스테이 안내
일시 : 불기 2562년(2018) 4월 28일(토) ~ 29일(일)   ㅣ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제주도 약천사

작년 9월에 쌍둥이를 출산했던 산모입니다.

산부인과 박현수 교수님의 명성을 듣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내원해 고위험 산모로 3주가량 입원을 

했습니다. 3주라는 긴 시간동안 교수님에 대한 믿음과 24시간 산모들을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덕분에 병원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 같은 저희 쌍둥이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아이들이 2살이 되었고 그때의 감사함을 잊지 못해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업이상으로 환자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산부인과 박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 토 리


